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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1) 梅壽版이란 梅壽가 1608년부터 1628년까지 21년간 木活字로 간행한 33종의 판본을 지칭한다. 2개 조 

이상의 활자를 사용하였다.

(2) 活字의 재질은 목재이다. 製作技術 수준은 필서체의 필의를 표현하고 있으나, 세련되지 못하여 중상급이다.

(3) 組版技術은 字跡의 行列이 가지런한 편인데, 삐뚤어진 문자가 다소 있고, 墨色 濃淡이 균일하지 못한 

엽이 보인다. 기술 수준은 중상급.

(4) 印出技術은 묵색의 농담 차이, 墨汁의 번짐 등이 보일 만큼 균정하지 못하다. 기술 수준은 중중급.

(5) 印刷技術 수준은 중중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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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The Baizu edition refers to 33 editions printed in wooden types by Baizu in Kyoto for 21 years 

between 1608 and 1628. He used more than 2 sets of type.

(2) The material for the type was wood. The type-making technique imitates script writing style 

to some extent, yet its quality is not sophisticated enough and near upper-middle grade.

(3) The typesetting technique shows evenly aligned vertical and lateral stripes of character trace. 

Yet there are some skewed characters, and in some pages, the tone of ink color is not consistent. 

The technical quality is upper-middle grade.

(4) The brushing technique shows some inconsistency, with substantial variance in ink color 

thickness and frequent spreads of chinese ink. The technical quality is middle-middle grade.

(5) The type printing quality is middle-middle grade.

Key words: Japanese Baizu edition, early type, type-making technique, typesetting technique, 

brushing technique, typ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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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緖 論

일본의 고활자 인쇄는 임진왜란 발발 직후인 1593년 조선으로부터 그 기술이 전해져서 慶安년간

(1648-1651)까지 京都 지방을 중심으로 서적 간행에 이용되었다.

일본 고활자 인쇄의 간행 주체는 크게 爲政者 및 정부기관에 의한 인쇄, 京洛과 地方의 寺刹에 

의한 인쇄, 개인 및 서사에 의한 인쇄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찰판이 쇠퇴하면서 등장한 私家版과 坊刻版 중에서 일본의 독특한 활자 인쇄 문화를 

형성한 의사들의 서적 간행 활동을 개관하고, 그 중에서 수량이 가장 많은 梅壽版을 대상으로 인쇄 

기술 요소를 분석하였다. 판본의 감정은 문헌 자료나 일본 소장처 목록의 저록을 따르되, 오류가 

분명한 경우는 필자가 수정하였다. 연구방법은 관련 문헌을 통한 문헌연구법과 고활자본을 직접 

분석하는 직관법 등을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梅壽판 및 사가판과 방각판의 개요․梅壽판의 

활자 제작기술․조판(인판의 제작)기술․인출기술, 그리고 이를 종합한 인쇄기술의 수준을 중점적

으로 분석하였다. 인쇄기술 부분을 특히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이유는 일본에서도 문화사적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기술사적 연구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인쇄기술 수준의 분석을 위한 표준은 필자가 이미 발표한 평가 요소를 이용하였다.1) 인쇄기술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판본을 각각 분석한 것을 모아서 梅壽판 전체를 집단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평가 

표준에 나타난 평가 요소의 정도와 수량을 일일이 수치로 표시하지 못하고, 전체적인 정황을 기술하였

다. 본 연구에서 이 평가표준을 적용하여 봄으로써 타당성 여부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2)

2 .  梅壽版 및 私家版과 坊刻版의 槪要3 )

2 . 1  私家版과 坊刻版

2 . 1 . 1  私家版과 坊刻版의 出現

일본 고활자의 사가판과 방각판은 위정자 및 사찰의 서적 간행 활동의 영향을 받아서, 민간의 

 1) 曺炯鎭, “古活字 印刷技術의 評價에 관한 硏究,” 󰡔書誌學硏究󰡕 25(2003. 6), 369-406.

 2) 이 인쇄기술 평가표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 일본의 고활자본은 동일한 판본을 복수의 

도서관이 소장한 경우가 허다하다. 이를 조사할 당시에는 동일한 판본 소장처의 한쪽 고서 정리자의 감별 실수로 

인하여 전혀 다른 판본으로 인식하고,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일자에 각각 진행하였다. 논문을 집필하기 위하여 

조사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고서 정리자의 실수를 알게 되었고 동일한 판본임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두 

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보니 오차가 거의 없었다. 심지어 상하 또는 중상으로 평가 결과를 고민한 흔적까지 똑같았

다. 의도하지 않은 비교였지만, 평가표준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川瀨一馬, 󰡔增補古活字版之硏究󰡕 (東京: 共立社, 1967), 329-336, 743-760. ; 長澤規矩也, 󰡔圖解和漢印刷史: 

解說篇󰡕 (東京: 汲古書院, 1976), 38-49. 문화사적인 내용은 이들 자료를 주로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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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간행 사업으로 발달하였다. 당시 고활자본 서적 간행을 주도하던 사찰에는 각수․균자장․인

출장 등 인쇄에 필요한 장인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장인의 신분은 승려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사찰 경내 또는 사찰 주위에 거주하면서 서적 간행 작업에 

동원되었다.

민간에서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서적을 필요로 하면서 사가판이나 방각판이 출현하였다. 극초기의 

사가판 또는 방각판은 아직 서적 간행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 사찰에 의뢰함으로써 시작하

였다. 민간의 의뢰에 의한 간행은 사찰로부터 승인 받은 경우도 있고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으로 생산된 판본은 간행 주체를 기준으로 보면 사가판 또는 방각판이지만, 

간행 수단을 기준으로 보면 사찰판의 범주에 포함된다. 때문에 사찰판과 사가판 또는 방각판의 구분

이 모호한 경우가 적지 않다.

한편 사찰판 서적 간행의 장인들은 외부 민간으로부터의 의뢰가 점차 증가하면서 부업 형태로 

발전하였고, 거주지도 사찰 경내에서 점차 외부로 옮겨져 갔다. 사찰 역시 경내에서 이루어지던 

서적 간행 작업이 장인들을 따라서 사찰 밖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 결과 사찰이 이들에게 간행을 

의뢰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찰판은 점차 쇠퇴하고 사가판 또는 방각판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방각판은 장인에 의하여 서적 보급을 위한 사가판으로 출발하여 불서 또는 의서류를 주로 간행하

였다. 그러다가 이윽고는 사회적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방각판으로 발전하면

서 한적이나 문학류 서적까지 간행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사가판 또는 방각판은 장인이면서 

발행자가 되는 분명하지 않은 분화 과정을 거치면서 출현한 까닭에, 서사명이 분명한 경우도 있지

만, 극초기에는 개인명을 사용한 경우도 있어서 민간 특징의 사가판과 서사 업자의 방각판을 구별하

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말기 사찰판과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와 유사하다. 종래에는 이를 

방각판으로 총칭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출현한 사가판 또는 방각판에는 의사들의 서적 간행 활동이 

주목된다.

2 . 1 . 2  醫師들의 書籍 刊行 活動

의사의 간행에 의한 고활자판은 이미 文祿년간(1592-1595)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慶長년간

(1596-1614) 이후에도 다수가 보인다. 이처럼 고활자 인쇄가 도입되던 초기에 의사의 활약은 괄목할 

만하였다. 이른바 漢方의 전래를 이끈 의사들은 당연히 한학의 학식도 필수로 했기 때문에 武家에 

대하여 승려와 함께 유력한 고문 격이었다. 즉 의사는 중세 이래의 전란 시기에는 의술이 한층 

환영을 받아서 병법과 함께 무가 간에 중용되었다. 足利學校의 교수 내용 중에 의술이 포함된 사실은 

이를 설명하고 있다.

의사는 인명을 다루는 식자층으로서, 고대 일반인의 존경을 받고, 명의로 인기를 얻으면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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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가 가능하였다. 즉 재정적으로 부유한 계층인 까닭에 활자 인쇄에도 활약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다. 고금의 의사 중에 장서가가 많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의사들의 서적 간행은 醫書만 국한하지 않았다. 초기의 의서 간행에서 더 나아가 佛書와 文學書도 

많이 간행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附訓本도 독해의 편리를 위한 요구에 따라 간행이 점차 증가하였

다. 이는 수적으로 증가하는 의사들의 면학도 증진하고, 사회의 요구가 점차 높아짐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당시 활자 인쇄 기술 수준이 附訓 활자를 정밀하게 조판하기가 쉽지 않았다. 

간행 부수도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의 여러 제약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이미 元和년

간(1615-1623)에 부훈 목판본 의서가 나오기 시작하였고,4) 寬永년간(1624-1643)을 지나면서 의서 

이외의 것을 포함하여 수십 종이 간행되었다.

이 같은 의사에는 豊臣秀次의 侍醫였던 小瀨甫庵을 비롯하여 如庵宗乾5)․富春堂 五十川了

庵․延壽院 玄朔․醫德堂 守三․梅壽軒의 梅壽 등이 있다. 小瀨甫庵․如庵宗乾․守三․梅壽 

등 의사들의 출판물은 방각판은 아니지만, 기타에는 사가판과 방각판이 포함되어 있다.

2.1.2.1 小瀨甫庵

小瀨甫庵(甫庵道喜)은 豊臣秀次의 侍醫로서 일찍이 文祿 5년(1596)에 ｢(標題徐狀元補註)蒙求｣ 

3권을 간행할 만큼 서적 간행에 관심이 많았다. 이는 현존 일본 最古의 고활자판인 文祿 4년(1595) 

本國寺版 ｢天台四敎儀集解｣와 ｢法華玄義序｣를 이은 것으로, 극초기의 판본에 해당한다. 慶長 2년

(1597)까지 4종의 의서를, 寬永 17년(1640) 사망 전까지 2종을 더 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小瀨甫庵 목활자는 涸轍書院版과 迎稱寺版 간행에도 사용되었다.6) 涸轍書院版에 

사용된 상황은 재론을 피한다. 迎稱寺版의 경우는 慶長 3년(1598)본 ｢醫方大成論｣의 권말 간기에 

“山城國上京寺町於一條道場迎稱寺板行焉, 慶長第三戊戌年重陽良日”이라고 되어 있어서 一條道

場 迎稱寺의 간행임에는 확실하지만, 그 활자는 분명히 小瀨甫庵이 간행했던 慶長 원년(1596)의 

｢十四經發揮｣, 慶長 2년의 ｢(新編)醫學正傳｣에 사용된 활자와 같다. 따라서 小瀨甫庵版 木活字가 

迎稱寺판의 간행에 사용된 것이다.

 4) 元和3年(1617)목판본 󰡔八十一難經󰡕, 元和8年(1622)목판본 󰡔全九集󰡕 등처럼 元和 이후의 고활자판 의서는 附訓 

목판본으로도 적지 않게 간행되었다.

 5) 如庵宗乾은 의사라는 확증은 없지만, 그의 활동 내용을 보면 적어도 의사와 관련된 인물임은 확실하다.

 6) 曺炯鎭, “日本 要法寺版 및 涸轍書院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硏究,” 󰡔書誌學硏究󰡕 55(2013. 9), 230-242. 이밖에 

小瀨甫庵은 寬永 17년 사망 전까지 󰡔太閣記󰡕 22권, 󰡔童蒙先習󰡕 1권 등을 저술 또는 간행하였다. 井上宗雄 등편, 

󰡔日本古典籍書誌學辭典󰡕 (東京: 岩波書店, 1999), 517.



  日本 梅壽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硏究

- 5 3  -

書名 編卷-冊數 版本事項7) 비고

1 東垣十書8) 10-17 慶長2년(1597)小瀨甫庵版木活字印本

2 (標題徐狀元補註)蒙求9) 3-3 文祿5년(1596)小瀨甫庵版木活字印本

3 信長記 15-7 元和寬永年間(1615-1643)小瀨甫庵版木活字印本10)

4 十四經發揮 3-1 慶長원년(1596)小瀨甫庵版木活字印本

5 年代紀略 1-1 慶長17년(1612)小瀨甫庵版木活字印本

6 (新編)醫學正傳 8-8 慶長2년(1597)小瀨甫庵版木活字印本

7 十四經發揮 3-1 慶長9년(1604)小瀨甫庵版木活字涸轍書院印本

8
醫方大成論 1-1

慶長9년(1604)小瀨甫庵版木活字涸轍書院印本

9 慶長3년(1598)小瀨甫庵版木活字迎稱寺印本

<표 1> 小瀨甫庵版 古活字本 目錄

2.1.2.2 如庵宗乾

如庵宗乾 역시 일본 고활자 인쇄의 극초기에 이미 서적 간행에 관심이 많았다. 文祿 5년 여름에 

｢證類備用本草序例｣ 1책을 간행하였다. 권말에 “扶桑國平安城, 如庵宗乾模行”의 목기와 “維時文

祿五年龍集柔兆涒灘日南至”의 간기가 있다. 봄에 간행한 小瀨甫庵의 ｢蒙求｣보다는 약간 늦었지만, 

대형 활자로 음각활자를 병용하고 字形은 小瀨甫庵 활자보다도 훨씬 우수하다. 如庵宗乾판 중에서 

초기의 판본임이 확실하다. 慶長 4년(1599)에는 ｢元亨釋書｣(간기: 于時慶長四年戊亥月日 日東 

洛陽 如庵 宗乾 摸行)를,11) 慶長 9년에는 ｢徒然草壽命院抄｣(간기: 慶長九曆閼逢執除姑洗良辰 

日東 洛陽 如庵宗乾刊行)를, 慶長 10년(1605) 이전에는 ｢針灸指南｣ 등을 간행하였다. ｢徒然草壽命

院抄｣는 平․片假名을 혼용하였다. ｢針灸指南｣은 삽도 14폭이 있고, 활자 양식과 도판의 조각법이 

지극히 고졸하여 극초기의 판본으로 보인다. 고졸한 활자는 대형이지만, 필획이 가늘고 인쇄면의 

묵색도 약간 연하고, 쌍변 광곽의 네 꼭지점도 비교적 밀착하고 있기 때문에, 목판본으로 오해하기 

 7) 일본의 판본사항 저록 방식은 활자본일지라도 ‘모년모주체刊’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모년모주체刊行’의 의미다. 

본 연구에서는 판본의 생산 수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활자본의 경우는 ‘모년모주체모활자(모년鑄 또는 모년刻)

印本’으로 저록한다. 왜냐하면 刊本 또는 刻本은 목판본을 의미하며, 활자본은 활자의 제작 시기와 인출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8) 󰡔東垣十書󰡕: 󰡔脈訣󰡕 1-1․󰡔局方發揮󰡕 1-1․󰡔脾胃論󰡕 3-1․󰡔格致餘論󰡕 1-1․󰡔蘭室秘藏󰡕 3-3․󰡔內外傷辨惑

論󰡕 3-3․󰡔(東垣先生)此事難知集󰡕 2-2․󰡔湯液本草󰡕 3-1․󰡔醫經溯洄集󰡕 1-1․󰡔外科精義󰡕 2-1․附: 󰡔醫壘元

戎󰡕 1-1․󰡔癍(斑)論萃英󰡕 1-1. 楊家駱, 󰡔叢書大辭典󰡕, 臺北: 鼎文書局, 1977. 967. 이를 󰡔醫學十書󰡕라고도 칭하는

데, 󰡔癍論萃英󰡕를 󰡔海藏斑論萃英󰡕이라 하고 있다. 楊家駱(1977), 707-708. 이중 小瀨甫庵판 고활자본 󰡔脈訣󰡕․

󰡔脾胃論󰡕․󰡔湯液本草󰡕․󰡔醫壘元戎󰡕․󰡔癍(斑)論萃英󰡕 등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9) 서명 관칭 중의 “標題”가 권말에는 “新刊”으로 되어 있다. 간어에 활자판을 “一字板”이라고 칭하고 있다(“桑域洛

陽西洞院通勘解由小路南, 町住居甫庵道喜新刊一字板....惟時文祿第五丙申小春吉辰道喜記”).

10) 소장처의 목록에는 元和寬永年間 또는 寬永年間목활자본으로만 저록되어있고, 간행 주체는 저록되어 있지 않다. 

필자의 감정 결과 小瀨甫庵판으로 확인되었다.

11) 久原文庫 소장 2개의 판본 중 하나인 慶長 7년 묵서(慶長甲寅仲春吉旦, 紀州和歌山見義堂梓)가 있는 판본의 

표지 안쪽에는 󰡔法華釋籤󰡕 권1의 고활자본 파지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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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만, 활자판이다.

이뿐 아니라 如庵宗乾 목활자는 五十川了庵의 富春堂版 ｢太平記｣와 ｢小學集說｣의 간행에도 

사용되었다.

이들 판본은 대부분 본문은 平假名 활자를, 주석은 片假名 활자를 혼용하여 간행한 점이 특색이

다. 또한 嵯峨版 간행에도 깊이 관여한 中院通勝12)와도 협력하였다.

書名 卷-冊數 版本事項 비고

1 徒然草壽命院抄 2-4 慶長9년(1604)如庵宗乾版木活字印本 中院通勝

2 元亨釋書 30-10 慶長4년(1599)如庵宗乾版木活字印本

3 證類備用本草序例 2-1 文祿5년(1596)如庵宗乾版木活字印本

4 針灸指南 1-1 慶長10년(1605)이전如庵宗乾版木活字印本 

5 小學集說 6-4 慶長年間(1596-1614)如庵宗乾版木活字富春堂印本

6 太平記 40-20 慶長7년(1602)如庵宗乾版木活字富春堂印本

<표 2> 如庵宗乾版 古活字本 目錄

2.1.2.3 富春堂 五十川了庵

富春堂 五十川了庵의 이름은 春昌, 일명 宗知, 후에 春意로 개명하였다. 기타 문화사적 요소는 

재론을 피한다.13) 五十川了庵은 ｢太平記｣를 慶長 7년과 8년(1603)의 2차에 걸쳐서 片假名을 혼용

하여 간행하였다. 慶長 8년에는 德川家康의 명에 의하여 伏見판 ｢吾妻鏡｣(｢東鑑｣)를 慶長 10년에 

간행14)하였던 명의였다.

五十川了庵의 판본을 보면 목판에 대한 장점인 활자를 빌리기도 빌려 주기도 한 현상을 알 수 

있다. 이들 판본은 平․片假名 활자를 혼용하고 있다.

書名 卷-冊數 版本事項 비고

1 脈語 2-1 慶長7(1602)年富春堂了庵版木活字印本

2 太平記 40-20 慶長8년(1603)富春堂了庵版木活字印本

3 (新刊)吾妻鏡(東鑑) 52-25 慶長10年(1605)富春堂了庵版木活字伏見版印本

4 小學集說 6-4 慶長年間(1596-1614)如庵宗乾版木活字富春堂印本

5 太平記 40-20 慶長7년(1602)如庵宗乾版木活字富春堂印本

<표 3> 富春堂 五十川了庵版 古活字本 目錄

12) 中院通勝는 당시 고전문학의 권위자로서, 여러 고전의 본문을 교정하거나 주석을 가하는 등, 그의 손을 거친 

전래본이 적지 않다. 󰡔慶長日件錄󰡕에 보이는 바와 같이, 舟橋秀賢과는 慶長칙판 󰡔五妃曲󰡕․󰡔長恨歌․琵琶行󰡕 
등의 고활자본 간행에 함께 참여하는 등 빈번하게 왕래하였다. 또한 慶長 9년 如庵宗乾의 󰡔徒然草壽命院抄󰡕 
외에, 嵯峨版의 간행에도 관여하여 慶長 13년에 󰡔伊勢物語󰡕 5회 간행, 慶長 14년에 󰡔伊勢物語肖聞抄󰡕 2회 

간행 등의 판본에 권말 刊語를 수록하였다(川瀨一馬(1967), 206-207). 

13) 曺炯鎭, “日本 伏見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硏究,” 󰡔書誌學硏究󰡕 59(2014. 9), 71-73.

14) 曺炯鎭(2014. 9),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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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 延壽院 玄朔

延壽院 玄朔는 이름 또는 직함으로 道三․東井叟․法印․曲直瀨 등이 있다. 다른 의사들과 달

리, 의서 간행에만 주력하였는데, 실제 간행 작업은 문하생인 意齋道啓가 하였다. 慶長 4년에 ｢延壽

撮要｣를 비롯하여 元和년간까지 8종의 의서를 간행하였다.

玄朔는 ｢難經本義｣․｢藥性能毒｣․｢局方發揮｣․｢傷寒明理論｣ 등 자신이 간행한 판본에 자신의 

발문을 붙이는 것은 물론이고, 지인이 간행한 판본에도 발문을 써 주었다. 예를 들면 慶長8年下村生藏

版木活字印本 ｢(新編)醫學正傳｣․慶長16年(1611)慈眼久德版木活字印本 ｢萬病回春｣15) 등이다.

｢延壽撮要｣는 玄朔 자신의 저서인데 平假名 활자를 혼용하여 3종을 간행하였다. 하나는 慶長 4년 

자신의 발문을 붙여 간행한 10행 大字本(제3종본), 둘째는 慶長년간 후반기에 간행한 11행본(제2종

ハ종본), 셋째는 元和年間에 간행한 것으로 보이는 “意齋道啓刊行”의 간기가 있는 9행본(제2종イ

종본)이다.

書名 卷-冊數 版本事項 비고

1 難經本義 2-2 慶長12년(1607)延壽院玄朔版木活字印本16) 曲直瀨玄朔

2 局方發揮(東垣十書之一) 1-1 慶長年間(1596-1614)延壽院玄朔版木活字印本 有跋無刊記

3 傷寒明理論 4-2 慶長15년(1610)延壽院玄朔版木活字印本 法印玄朔

4 藥性能毒 2-1 慶長13년(1608)延壽院玄朔版木活字印本17) 意齋道啓

5

延壽撮要 1-1

元和年間(1615-1623)延壽院玄朔版木活字印本

(9행, 2종イ종본)18)
意齋道啓

6
慶長년간(1596-1614)후반延壽院玄朔版木活字印本

(11행, 2종ハ종본)

7
慶長4년(1599)延壽院玄朔版木活字印本

(10행, 3종본)19)
玄朔저,

意齋道啓

8 玉機微義 50-8 慶長10년(1605)延壽院玄朔版木活字印本20) 東井叟玄朔

<표 4> 延壽院玄朔版 古活字本 目錄

15) 이는 권말에 玄朔의 필적을 목판에 판각한 “慶長辛亥(16)仲春初吉延壽院玄朔”의 간기도 있다. 이 활자는 醫德堂 

守三의 판본과는 다르다. 慈眼久德은 足利학교 九華의 동문인 三要․圓智․玄朔 등과 함께 출판 사업에 관여하

였다. 또한 慈眼과 함께 伏見版․要法寺版․涸轍書院版 등의 간행에 관여한 正運은 三要․圓智․涸轍祖博 

등 足利학교 출신 學儒 밑에서 출판 사업에 종사하였다. 이는 足利학교가 간접적으로 근세 초기 인쇄문화에 

미친 영향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玄朔를 비롯한 많은 인물들이 임진왜란 때 조선에 출병하는 무장에게 

조선의 서적이나 인쇄 기구 등을 가져오도록 요청하였다. 이는 역설적으로 일본의 고활자 인쇄가 조선의 영향이었

음을 증명하고 있다.

16) 慶長 7년으로 보기도 하고(長澤規矩也(1976), 49.), 慶長 12년(1607)으로 보기도 한다(川瀨一馬(1967), 330.). 

고활자 인쇄의 최고 권위인 川瀨를 따른다. 序文 일부는 본문보다 약간 큰 대형 활자를 사용하였다.

17) 약간 년 후에 복각한 목판본이 있다.

18) 天理大學圖書館은 慶長年間으로 저록하고 있다(449-イ15).

19) 森潤三郞 소장본에 “門下生意齋道啓刊行之 慶長十三年孟春吉辰 延壽院玄朔”의 묵서 識語가 보인다.

20) 발문에 의하여 松印軒玄忠版으로 의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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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 醫德堂 守三

醫德堂 守三의 부친인 齋藤松印(松印軒, 玄忠居士)은 延壽院 玄朔의 제자였다. 守三은 吉田意

庵(宗恂)의 제자였지만, 부친의 간행사업을 거들어 함께 활자 인쇄에 진력하였다. 慶長 8년부터 

활자본을 간행하기 시작하여, 무간기본까지 10종에 이른다. ｢太平記賢愚鈔｣(간기: 慶長十有二丁未

曆仲夏如意珠日於醫德堂以乾三正本刊行)는 片假名 활자를 혼용하고 있다. ｢(新增)醫方大成發提｣

에는 “慶長八年癸卯﨟月旣望  洛陽醫德堂刊”, ｢醫方考｣에는 “慶長九年甲辰四月十二日  醫德堂刊”

의 간기가 있다.21)

書名 卷-冊數 版本事項 비고

1 格致餘論(東垣十書之一) 1-1 醫德堂守三版木活字印本

2 傷寒明理方論 1-1 醫德堂守三版木活字印本

3 玉機微義 50-8 醫德堂守三版木活字印本 무간기

4 (新鍥)雲林新穀 4-2 慶長8年(1603)醫德堂守三版木活字印本

5 醫方考 6-6 慶長9년(1604)醫德堂守三版木活字印本

6 (新增)醫方大成發提 1-1 慶長8年(1603)醫德堂守三版木活字印本

7 醫學正傳 8-8 慶長8(1603)年醫德堂守三版木活字印本

8 節齋醫論 1-1 醫德堂守三版木活字印本

9 察病指南 3-1 醫德堂守三版木活字印本 寬永4년識語

10 太平記賢愚鈔 40-2 慶長12년(1607)醫德堂守三版木活字印本

<표 5> 醫德堂守三版 古活字本 目錄

2.1.2.6 기타 醫書類

이밖에 간행 주체나 간행 수단은 물론 간행 년대 등을 부분적으로 알 수 없는 의서류가 다수 

있다. 대부분이 방각본에 해당한다. 의서류는 조선본의 번인이 많아서, 활자 양식뿐만 아니라 본문도 

저본으로 삼았다. 이는 조선의 인쇄문화가 일본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본 

외에는 특히 중국의 明刊本을 저본으로 삼았다.

(1) 有刊記 醫書類

우선 序 또는 간기가 있는 의서류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21) 활자본 이외에 慶長 11년에 목판본 ｢聚分韻略｣도 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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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名 卷-冊數 刊記, 識語, 版本事項 비고

1
局方發揮抄

2-1 于峕寬永五戊
辰 曆(1628)長夏下旬  刊行之

2 3-합1 寬永五歲戊辰(1628)七月吉日 片假名 혼용

3 難經捷徑 2-2
寬永十四丁

丑年(1637)孟秋仲春  二條通觀音町風月

宗知刊行

4 脈語 2-2 묵서 識語: 慶長甲寅(19, 1614)求之

5 本草序例抄
7권 官爵 

1권 7책

元和九年癸
亥 (1623)五月吉辰三條白壁町馬淵屋吉兵

衛開
板

6 食性能毒, 日用灸經 2+1-3

右之一冊爲初學蒙士記焉, 慶長第二歲舍丁酉(1597)

仲夏初吉, 延命院法印元朔寬永八辛未歲(1631)仲春

吉辰重刊

片假名 혼용

7 食性能毒, 日用灸經(法) 寬永8年(1631)版木活字印本

8
(新鋟)丹溪先生醫書纂

要心法
3책 元和七辛

  酉 年(1621)霜月望日三條
寺町黑澤源兵衛開板

9 歷代名醫傳略 2-2 于時元和丁巳(3, 1617)姑洗上弦日刊行

10 玉機微義 50-12
新町通町頭  蘆甚左衛門, 實町藥師町  宇野善五郞, 

寬永第五戊
辰 曆(1628)八月吉日辰  繡梓

11 儒醫精要 1-1 慶長甲寅(19, 1614)仲春吉日  紀州和歌山見義堂梓

12 醫略正誤 2-2
新町通町頭  蘆甚左衛門, 室町藥師町  宇野善五郞, 

寬永第五戊
辰 曆(1628)臘月吉辰      繡梓

寬永5年版 ｢玉機

微義｣와 동일인, 

동일 활자

13
醫方大成論

10-1 慶長壬子(17, 1612)仲秋日於雲州鹽氏平宣政開板

14 1-1 慶長十八癸丑歲(1613)二月日於雲州塩氏平宣政開板

15 醫學源流(醫書大全之內) 1-1 元和七年辛酉(1621)季冬良日重刊

16 醫學正傳 元和2年(1616)六條鏤版木活字印本

日用灸經 ⟶ 食性能毒

17 濟民記 元和3年(1617)版木活字印本

18 證類備用本草序例 2-2 元和二年丙辰(1616)孟夏良日  關吉衛門重刊22)

19 泰定養生論 1-1

峕寬永第七(1630)稔龍集上章敦牂, 白藏夷則吉辰活

板焉, 新町通町頭  蘆甚左衛門, 實町藥師町  宇野

善五郞

20 泰定養生主論 寬永7年(1630)版木活字印本

21 八十一難經
于時元和三丁

巳 歲(1617)梅雨吉辰  於洛陽二條大黑町

助衛門刊行
목판본의 간기

22 和名集幷異名製劑記 2-2 寬永二乙丑歲(1625)初夏吉日
元和9년梅壽版의 

重刊일 듯

23 (新刊)黃帝明堂灸經 3-1 慶長十三年(1608)三月吉日

<표 6> 有刊記 醫書類 古活字本 目錄

22) 元和2년목판본 ｢醫方大成論｣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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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無刊記 醫書類

간기가 없어서 간행 주체를 파악할 수 없는 의서류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書名 卷-冊數 기타 특징

1

格致餘論 1-1

慶長元和년간간, 12행 17자

2 慶長元和년간간의 이식자판23)

3 元和년간간, 12행 18자

4 元和년간간, 12행 20자

5 元和년간간, 12행 20자의 이식자판

6 古今醫鑑 8책

7
局方發揮 1-1

慶長전반기간

8 元和寬永년간간, 12행 17자

9 (重刊)東垣十書 1-1 대자 8행 10자

10 脉經 10-5 慶長년간간, 10행 21자

11 (新刊)明醫雜著 1-1 慶長元和년간간, 11행 19자, 天頭에 교정 문자 조판

12 辨證配劑醫燈 3-3 13행 21자, 소형 활자

13 十五指南篇 3-1 慶長년간간, 12행 18자

14
歷代名醫傳略 2-2

慶長년간간, 慶長 2년의 序가 있다. 

15 慶長元和년간간, 天頭에 조판 

16 醫方大成論 1-1 慶長元和년간刊, 11행 20자

17 醫方大成論抄 片假名 활자는 비교적 대형으로 1개에 1자 조각

18 醫法名鑑 4-8 寬永初年傾刊, 橫本, 13행 11자

19 醫書大全論 1-1 10행 20자, 소형 활자, 序만 대자 8행 15자

20 意傳普救錄(乾集) 1책 元和寬永년간간, 12행 21자

21 醫學入門 12책

22 註解傷寒論 10-합1 元和寬永년간간, 卷首序와 圖解運氣圖 11엽은 목판본

23 (新刊)湯液本草 3-3 12행 20자, 소형 활자, 활자를 종횡렬 사면에 식자

24 八十一難經 6-2 元和6년(1620)이전간, 11행 20자

25
(新編俗解)八十一難經圖要

12행 23자

26 12행 23자본의 이식자본

27 惠德方 寬永4년(1627)이전간, 16행, 횡본, 부훈본, 返點 附刻 활자 사용

28
(新刊)皇帝明堂灸經 3-1

慶長13년(1608)간본의 이식자판, 삽도, 慶長말년의 묵서 識語

29 慶長13년(1608)간본의 이식자판, 삽도

<표 7> 無刊記 醫書類 古活字本 目錄

(3) 假名 活字 混用 醫書類

平․片假名 활자를 혼용한 판본이 당시 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23) ‘異植字版’의 명칭을 ‘同版補修本’으로 정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長澤規矩也(1976),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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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名 卷-冊數 기타 특징 비고

1 美濃醫書 1-1 寬永년간간, 14행

2 授蒙聖功方 2-2 寬永년간간, 횡본, 14행

3

類證辨異全九集 7-7

慶長16년(1611)이전 또는 元和년간간행, 단변무계, 12행

4
단변무계, 12행본과 같은 판식, 활자․삽도가 다르지만, 

비슷한 점에서 전자와 저본이 같았을 듯
濁點 附刻

5 元和년간간행, 쌍변무계, 12행

6 (南北經驗)醫方大成論抄 2책 13행

7 日用灸經 1책 寬永8년(1631)간

8 濟民記 3-3 횡본

9
察病指南抄

쌍변무계, 12행

10 寬永4년(1627)이전간행, 단변무계, 13행

11 遐齡小兒方 1책 寬永7년(1630)이전간행 片假名 혼용

<표 8> 平 ․片假名 活字 混用 醫書類 古活字本 目錄

2 . 2  梅壽版

2 . 2 . 1  梅壽軒의 서적 간행 활동

梅壽의 당호는 梅壽軒이다. 梅壽는 豊臣秀次와 德川家康의 侍醫였던 京洛의 吉田宗恂24)의 제

자였다. 梅壽 자신이 간행한 판본 중에 ｢諸疾禁好集｣이 있다. 이 판본의 간기에 나타난 “ 梅
壽 撰刊”은 

梅壽가 의사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기타의 약력은 자세하지 않다.

梅壽가 서적을 간행하기 시작한 시기는 비교적 늦어서, 醫德堂의 뒤를 이은 慶長 13년경으로, 

寬永 5년에 이르기까지 21년간에 30 여종을 간행하였다. 당시의 의사로서는 가장 많은 수량이다. 

대부분 판본의 末葉 末行에 간기 1행이 있다. 

활자본 이외에 이를 복각한 목판본도 있다. 寬永 5년 활자본의 간행을 마친 이후, 寬永 8년 片假名 

附訓 혼용 목판본 ｢十四經發揮｣를 간행하였다. 이는 寬永 2년 고활자본을 저본으로 하여 부훈을 

추가한 것이다. 이는 梅壽가 고활자판 의서 간행 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독해에 편리한 

부훈본을 목판으로 간행하기 시작한 실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 . 2 . 2  梅壽版의 數量

오늘날 각 기관의 소장목록과 해제, 연구문헌의 검색을 통하여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알려진 

梅壽판은 23종 서적의 33종 판본이다. 앞으로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24) 意安(1558-1610), 吉田宗桂의 2남, 角倉了以의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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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본 연구를 위하여 실사한 판본은 18종이며, 서영을 참고한 것은 13종(10종은 실사 판본과 

중복)이다.

書名 卷-冊數 刊記, 版本事項 비고

1 格致餘論抄 4-4 寬永三年歲舍丙寅(1626)季秋良日  梅壽刊行

2 難經本義 2-2 元和三年歲舍丁巳(1617)仲秋之吉梅壽重刊

3 萬病回春 8-8 元和六年歲舍庚申(1620)季秋吉於洛陽二條梅壽重刊

4 脈語25) 2-1 元和五年歲舍乙未(1619)仲秋良日梅壽重刊 (12)490-イ77

5 名醫類案 12-12 于時元和九年歲舍癸亥(1623)臘月吉辰猪子梅壽刊行 (2)三Aj4

6 明醫雜著抄 3-3 梅壽刊行
元和寬永년간간, 片假名 

혼용

7 保赤全書 2-4 寬永元年歲舍甲子(1624)季秋吉旦  梅壽刊行
(3)303-288, (14)杏6190, 

(14)貴440

8
本草序例 1-1

慶長十七年(1612)季夏良日  梅壽重刊26)

9 元和6年(1620)梅壽版木活字印本

10 傷寒明理論 427)-2 寬永元年歲舍甲子(1624)季秋吉旦  梅壽刊行
(11)特や9-99, 

(14)杏5444

11

(新刊)素問入式運氣

論奧
3-1

慶長十六辛亥(1611)初冬吉辰梅壽重刊

(2)三Aj9, (4)403-86, 

(5)54-3-2848, 

(12)490-イ69, (16)p79

12 慶長十九甲寅年(1614)季秋良日梅壽重刊

13 元和二
丙
辰 年(1616)仲夏吉旦於二條梅壽重刊 (12)490-イ67

14 寬永第二歲舍乙丑(1625)季冬良日  梅壽重刊 (14)杏4314

15
(會通館翻印)素問玄

機原病式
1-1 寬永三年歲舍丙寅(1626)仲冬良日梅壽重刊

16

十四經發揮 3-1

元和四年歲舍戊午(1618)初春良日於洛陽二條梅壽

刊行
(12)490-イ73, (14)貴196

17
寬永二年歲舍乙丑(1625)仲夏良日於洛陽二條  梅壽

刊行

18 寬永二年歲舍乙丑(1625)仲夏良日  梅壽重刊 (14)乾3751, (15)圖16

19 歷代名醫傳略 寬永3年(1626)梅壽版木活字印本 (1)WA7-150

20 (新鍥)雲林神殼 4-4 元和六年歲舍庚申(1620)仲冬良日於二條梅壽重刊 (1)WA7-77, (14)乾3073

21

醫方大成論 1-1

慶長己酉(14, 1609)初夏良日梅壽重刊

22 慶長庚戌(15, 1610)季春良日梅壽重刊

23 慶長十六辛亥(1611)季春良日梅壽重刊
(10)Aoo-6464, 

(14)杏1038

<표 9> 梅壽版 古活字本 目錄

25) 元和5년(1619)복각附訓목판본이 있다. 여기에는 元和5년간 고활자본의 간기가 있지만, 판식은 그 후에 간행되었

음을 시사하고 있다.

26) 元和년간복각목판본이 있다.

27) 󰡔傷寒明理論󰡕 3권, 󰡔傷寒明理方論󰡕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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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名 卷-冊數 刊記, 版本事項 비고

24 醫學源流 1-1 慶長辛亥(16, 1611)五月日梅壽刊 (10)Aoo-6461

25 (新編)醫學正傳 8-8 元和七年歲舍辛酉(1621)初夏良日梅壽刊行 (12)490-イ7128)

26 錢氏小兒直訣 4-합1 寬永3年(1626)梅壽版木活字印本 (12)498-イ329)

27 諸疾禁好集 1-1 寬永三年(1626)應鐘上澣
梅
壽撰刊 梅壽撰刊, 횡본 

28 證類備用本草序例 2-1 慶長十四年(1609)八月朔梅壽刊行 (16)p67

29 和名集竝異名製劑記 2-1 元和九年歲舍
癸
亥 (1623)季春良辰日梅壽疏之以刊行 (3)特112-36, (14)硏2457

30

黃帝內經素問註證發

微

9, 

補遺1-12

慶長十三
戊
申年(1608)十二月日梅壽刊

초판, 이식자판 있음. 

(1)WA7-190, (4)403-93, 

(5)54-2-2847, 

(12)490-イ29

31 慶長十三
戊
申年(1608)十二月日梅壽重刊 (1)WA7-25

32
寬永5年(1628)梅壽版木活字翻印明萬曆年間山陰王

氏本
(18)故觀503

33
黃帝內經靈樞註證發

微
9-6 慶長十四

己
酉年(1609)六月朔梅壽刊

(1)WA7-191, 

(4)403-87, (14)貴143

비고: 판본의 소장처 또는 출처와 청구기호. 실사 판본에는 실선 밑줄, 서영 참고 판본에는 점선 밑줄.

(1)=(日本)國會圖書館, (2)=東洋文庫, (3)=內閣文庫, (4)=書陵部, (5)=大東急紀念文庫, (6)=靜嘉堂文庫, 

(7)=尊經閣文庫, (8)=慶應義塾大學圖書館, (9)=東京大學史料編纂所, (10)=東京大學總合圖書館, (11)=早稻

田大學圖書館, (12)=天理圖書館, (13)=大阪府立圖書館, (14)=杏雨書屋, (15)=寬永版書目幷圖版, (16)=弘文

莊古活字版目錄, (17)=弘文莊善本目錄, (18)=中華民國國立故宮博物院圖書文獻館.

이상 33종을 보면 ｢名醫類聚｣가 12권 12책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소형의 저술이 많다. 그 중 

｢(新刊)素問入式運氣論奧｣는 4회, ｢十四經發揮｣․｢醫方大成論｣․｢黃帝內經素問註證發微｣ 등 3종

은 3회, ｢本草序例｣는 2회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十四經發揮｣․｢黃帝內經素問註證發微｣ 

등 2종은 같은 해에 2회 간행되었다.

2 . 2 . 3  梅壽版의 版式상 特徵

실사자 18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서영 13종 또는 문헌 자료는 분석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서술하

지 않고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이해에 필요한 요소만 참고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  表紙 題簽 書名

서명을 제첨에 묵서한 경우가 표지를 개장한 경우를 포함하여 모두 7종(｢(新編)醫學正傳｣은 제첨

은 탈락하고 흔적만 남음), 제첨에 인쇄한 경우가 2종(｢黃帝內經素問註證發微｣(1)WA7-190․｢黃

28) 권1의 1책만 소장.

29) 권2는 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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帝內經靈樞註證發微｣30))이다. 제첨 없이 표지에 바로 묵서한 경우가 3종이다. 서명 대신 편명을 

제첨에 3∼12행 15자 정도로 묵서한 경우(｢名醫類案｣31))와 목록을 표지에 묵서한 경우(｢黃帝內經

素問註證發微｣(1)WA7-25)가 각각 1종씩 있다. 서명이 없는 경우도 개장한 경우를 포함하여 4종이 

있다.

2 )  匡廓 형식

광곽은 18종 모두 사주쌍변이다.

3 )  界線 유무

11종은 계선이 없고, 7종은 계선이 있다.

4)  行數

10행이 11종으로 가장 많다. 11행이 6종, 12행이 1종(｢和名集竝異名製劑記｣) 있다. ｢名醫類案｣의 

서문은 예서체 대형 활자로 7행을 조판하였다.

5 )  字數

18∼25자로 일정하지 않다. 22자가 7종으로 가장 많다. 18자가 6종, 21자가 3종, 19자가 1종(｢(新

編)醫學正傳｣) 있다. 또한 23∼25자로 출입이 있는 판본도 1종이(｢和名集竝異名製劑記｣) 있다. 

｢名醫類案｣의 서문은 예서체 대형 활자로 12자를 조판하였다.

6 )  小註 형식

모두 쌍행 형식이다.

7 )  판구 형식

대흑구가 16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중흑구도 1종(｢錢氏小兒直訣｣)이 있어서, 흑구는 17종이다. 

백구는 1종(｢(新鍥)雲林神殼｣)이 있다. 

8 )  魚尾 형식

대부분이 상하내향화문쌍어미를 취하고 있다. 3엽이 14종으로 가장 많다. 1엽이 1종(｢傷寒明理論｣) 

있고, 1엽과 3엽을 혼용하고 있는 경우도 2종(｢(新刊)素問入式運氣論奧｣(14)杏4314․｢歷代名醫傳

略｣) 있다.

30) 제2․4․6책의 제첨은 탈락.

31) 편명 아래에 책차 “一(∼十二)”를 朱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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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특징

판심을 위하여 모든 판본이 판구․어미․판심 양측 계선이 고착되어 있는 일체식 판심 막대를 

사용하였다. 판심제․권차․장차는 소자 활자로 조립하였다. 판심제는 ｢保赤全書｣․｢醫方大成論｣․

｢醫學源流｣ 등 3종은 본서명을 사용하였지만, 나머지 15종은 약서명을 사용하였다.

｢歷代名醫傳略｣은 천두에 소자 쌍행 3∼4자의 출전 서명이 조판되어 있다. 그 결과 상변 광곽 

부분이 39㎜ 더 커졌다. ｢黃帝內經素問註證發微｣는 천두에 극소자 쌍행 2자의 音註가 조판되어 

있다. 예를 들면 권1 제1엽 하엽 제5행의 “造音糙少去聲”이다.

의서류에는 인체 그림 등 도형이 적지 않게 나온다. 이들 도형은 활자로는 표현이 불가능하므로 

목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상식이므로 자세한 서술을 생략한다.

｢名醫類案｣․｢(新鍥)雲林神殼｣․｢醫學源流｣․｢黃帝內經素問註證發微｣ 등은 음각 활자를 사용

하였다. ｢(新刊)素問入式運氣論奧｣(14)杏4314는 “○” 등 기호 활자를 사용하였다. ｢十四經發揮｣는 

卷中 제41엽 하엽 5∼6행 1∼2자의 위치에 특대자 “窌” 1자가 있다. ｢醫學源流｣에는 연각 활자가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6자를 연각한 “按歷代名醫圖”이다. ｢和名集竝異名製劑記｣는 片假名 활자를 

사용하였다.

梅壽판의 간기를 자세히 보면 “重刊”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이는 ｢十四經發揮｣․｢黃帝內

經素問註證發微｣처럼 초판과 구별하기 위한 ‘재판’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한번 

간행한 판본에도, 여러 번 간행한 판본에도 모두 “重刊”을 쓰고 있는 점에서 ‘明刊本의 번인’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  梅壽版 古活字의 製作技術

梅壽版의 인쇄기술에 대하여 활자 인쇄의 3요소인 활자의 제작, 조판 = 인판의 제작, 인출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기술 수준을 분석한 후, 이를 종합하여 전반적인 인쇄기술을 평가하였다.

3 . 1  材質과 製作 方法

3 . 1 . 1  字樣과 字跡의 일치 여부

모든 판본이 동일한 문자의 자양은 일치하지 않는다. 

다소 또는 제법 차이나는 경우가 섞여 있지만, 매우 유사하기도 하고, 강건한 해서체의 세련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醫方大成論｣․｢醫學源流｣․｢素問32)｣(1)WA7-190․｢靈樞｣). ｢黃帝內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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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問註證發微｣(1)WA7-190과 ｢黃帝內經靈樞註證發微｣는 동일한 활자이다.

약간 유사하기도 하고 다소 차이 나기도 하여 세련도가 약간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類案｣․｢保

赤全書｣․｢明理｣․｢運氣｣(2)三Aj9․｢運氣｣(14)杏4314․｢傳略｣․｢雲林神｣․｢或問｣․｢小兒直

訣｣․｢素問｣(1)WA7-25). ｢黃帝內經素問註證發微｣(1)WA7-190과 ｢黃帝內經素問註證發微｣

(1)WA7-25를 비교하면, 서체는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자양과 크기가 다른 경우가 많다. 또한 

(1)WA7-190은 서체가 扁體에 가깝고 크기가 약간 크며 활자 조성 초기 간본이면서, (1)WA7-25는 

長體에 가까우면서 약간 작고 마모 현상으로 미루어 많이 사용한 후의 간본이다.

활자를 제법 사용하여 필획이 굵어지면서 윤곽도 퇴화하였지만, 대부분 활자의 마멸된 상태가 

큰 오차 없이 비교적 고르게 마모되어 자양이 유사하기도 하고 다소 차이 나기도 하면서 안정감과 

세련도를 유지하고 있다(｢十四經｣(12)490-イ73).

자양이 다소 또는 제법 차이가 있어서 세련도가 떨어지거나 부조화가 섞여있는 경우가 있다.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다(｢十四經｣(14)乾3751․｢和名｣․｢素問｣(18)故觀503).

3 . 1 . 2  刀刻의 痕迹

도각의 흔적은 필획 윤곽에서는 쉽게 보이고, 교차 부분에서는 간혹 보인다. 활자 조성 이후 별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이다(｢醫方大成論｣․｢醫學源流｣․｢素問｣(1)WA7-190). 새로 조성한 활자도 

있다(｢素問｣(1)WA7-190․｢靈樞｣).

필획 윤곽에서도 보이고, 교차하는 곳에서는 꾸준히 쉽게 보인다(｢類案｣․｢保赤全書｣․｢明理｣․

｢運氣｣(2)三Aj9․｢傳略｣․｢雲林神｣․｢和名｣․｢素問｣(1)WA7-25). 

필획 윤곽에서도 쉽게 보이고, 교차하는 곳에서는 역력하다(<사진 1> 참조)(｢運氣｣(14)杏4314․

｢十四經｣(14)乾3751․｢或問｣․｢小兒直訣｣․｢素問｣(18)故觀503).

제법 사용한 활자여서 필획 윤곽이 둥글게 퇴화된 까닭에 윤곽에서는 드물게 보이지만, 교차하는 

곳에서는 역력하다(｢十四經｣(12)490-イ73).

3 . 1 . 3  木理의 有無

목리는 묵색이 진하여 거의 보이지 않아서 간혹 보이고(｢保赤全書｣․｢傳略｣․｢雲林神｣), 연한 

곳에서는 쉽게 보인다(｢類案｣).

크고 작은 목리가 시종 보이면서(<사진 1> 참조)(｢醫方大成論｣․｢醫學源流｣․｢或問｣․｢小兒

直訣｣․｢和名｣․｢素問｣(1)WA7-190․｢素問｣(1)WA7-25․｢素問｣(18)故觀503․｢靈樞｣), 간혹 

32) 기술 요소를 예시한 판본은 판심제로 표시하였다. 이하 같다. 대부분이 판심제로 본 서명을 알 수 있다. 다만 

｢(新編)醫學正傳｣만은 권1이 ｢醫學或問｣이기에 ｢或問｣을 사용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日本 梅壽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硏究

- 6 5  -

역력한 경우도 있다(｢明理｣․｢運氣｣(2)三Aj9․｢十四經｣(14)乾3751).

크고 작은 목리가 역력하다(｢運氣｣(14)杏4314․｢十四經｣(12)490-イ73).

3 . 2  熟練度

3 . 2 . 1  筆書體의 筆意 表現

자형 및 필획의 윤곽과 필획 굵기의 균정도를 살피면, 모든 판본이 필서체의 필의를 살리고 있다.

아직 신조 활자의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세련도를 유지하고 있다. 아쉽게도 드물게 부조화

가 섞여 있다(｢醫方大成論｣․｢醫學源流｣․｢素問｣(1)WA7-190․｢靈樞｣).

동일 문자의 자양이 유사하기도 다소 차이 나기도 하여 세련도는 약간 떨어진다(｢類案｣․｢保赤全

書｣․｢明理｣․｢傳略｣․｢雲林神｣․｢或問｣․｢小兒直訣｣․｢素問｣(1)WA7-25). 필획이 가는 문자

가 섞여있는 점에서 꾸준히 보각한 듯하다(｢或問｣).

다소 부드러운 해서체를 보이고 있으나, 마멸되어 미감을 논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유사한 자양

도 있기는 하지만, 다소 또는 제법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세련도도 제법 떨어진다(｢運氣｣(2)三Aj9․

｢和名｣). 비교적 고르게 마모된 까닭에 이 정도의 세련도를 유지하고 있다(｢十四經｣(12)490-イ73).

마모된 정도가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세련도가 많이 떨어진다(｢十四經｣(14)乾3751․｢素

問｣(18)故觀503).

3 . 2 . 2  文字의 美感

서체의 균형을 대․소자 모두 잘 유지하고 있다. 필획은 매우 균정하고 강건하면서 유려한 해서체

의 미감을 잘 살리고 있다. 특히 필획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힘이 넘치는 독특한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자양은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매우 유사하여 미감은 다른 판본보다 우수하다(｢素問｣

(1)WA7-190). 다만 일부 문자는 다소 사용한 듯 필획이 굵으면서 균정하지 않고 윤곽이 퇴화되어 

다듬어지지 않은 듯하다(｢醫方大成論｣․｢醫學源流｣). 필획이 결실된 문자가 보인다(｢靈樞｣).

서체의 균형을 전반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다소 부조화 문자가 포함되어 있다. 필획이 균정한 

편은 아니나, 부드러운 해서체의 미감을 표현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다만 필획이 다듬어지지 

않아서 숙련되지 못한 모습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 우수한 편에 속한다(｢類案｣․｢保赤全書｣․｢明

理｣). 활자를 사용하면서 약간 마모되어 필획이 굵어지면서 윤곽이 퇴화되었다(｢明理｣).

서체의 균형은 대체로 유지하고 있으나, 마멸에 의한 부조화가 약간 섞여 있다. 제법 사용하여 

필획이 굵어졌음에도 아직 균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문자의 크기도 대체로 균일한데, 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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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작은 경우가 섞여있다. 드물게 필획이 가는 문자도 섞여 있는 점에서 꾸준히 보각한 듯하다. 

필획이 끊어진 경우도 있다(｢十四經｣(12)490-イ73․｢或問｣․｢素問｣(1)WA7-25).

필획이 균정한 경우와 고르지 못한 경우가 혼재하고 있다. 한 문자 내에서도 필획 굵기가 다소 

차이나서 매끄럽지 못하다. 굵은 문자는 서체가 퇴화되어 윤곽이 다소 거칠고 모호해졌다. 제법 

사용한 활자여서 해서체의 미감이 다소 떨어진다(｢傳略｣․｢雲林神｣).

마멸에 의한 부조화가 섞여 있다. 필획 윤곽은 퇴화되어 균정하지 못하다. 굵은 필획, 퇴화된 

서체 균형 등에서도 많이 사용한 활자로 보인다. 사용하던 활자와 필획을 가늘게 보각한 활자가 

혼재하여 균일하지 않다. 문자 내의 필획에 따라서도 차이나는 경우가 간혹 보인다. 조각 상태가 

다소 거친 모습이다. 문자의 크기도 미세하게 큰 경우가 있다. 일부의 대자와 대부분의 소자가 아직 

원 상태의 가는 굵기를 유지하고 있으나 매끄럽지 못한 편이다. 미감을 언급하기 어려운 정도이다

(<사진 1> 참조)(｢運氣｣(2)三Aj9․｢運氣｣(14)杏4314․｢十四經｣(14)乾3751․｢小兒直訣｣․｢素

問｣(18)故觀503). 특히 片假名 활자의 경우 필획의 굵기가 고르지 못하여 서체의 미감을 상쇄하고 

있다(｢和名｣).

3 . 3  기타

3 . 3 . 1  活字의 크기

간혹 여타의 문자보다 약간 큰 경우가 보인다. 예를 들면 ｢保赤全書｣의 經․痘․理․瘢․橓․

縕․之 등이다(<사진 1> 참조). 많이 사용한 활자와 보각 활자가 섞여있다. 문자의 크기도 다소 

커서 안정감을 떨어뜨린다(｢運氣｣(14)杏4314). 필획이 굵어지면서 다소 큰 경우도 있고, 다소 작은 

경우도 드물게 혼재한다(｢小兒直訣｣).

3 . 3 . 2  木板의 竝用

｢(新刊)素問入式運氣論奧｣․｢十四經發揮｣․｢(新鍥)雲林神殼｣․｢錢氏小兒直訣｣․｢黃帝內

經素問註證發微｣․｢黃帝內經靈樞註證發微｣ 등 적지 않은 판본에서 목판을 병용하고 있다. 이 부

분은 활자의 범주를 벗어나므로 평가를 생략한다.

3 . 4 綜合 評價

梅壽판에 나타난 활자의 자적을 자세히 관찰하면 자양에 나타나는 필획의 특징․굵기․크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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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어서 숙련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는 2개 조 이상의 활자를 사용했음을 의미한다. 모두 

소형 활자이다.

활자 제작기술 수준이 우수한 상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5종(｢十四經｣(12)490-イ73․｢醫方大成論｣․

｢醫學源流｣․｢素問｣(1)WA7-190․｢靈樞｣)이며, 나머지는 모두 중급에 해당한다. 종합적으로 판

단하면 중상급이다. 

｢黃帝內經素問註證發微｣

(18)故觀503, 

권1 제1엽 상엽 2∼4-15∼17

｢十四經發揮｣(14)乾3751, 

권상 제1엽 상엽 4∼6-5∼7

｢保赤全書｣, 

권상 제1엽 상엽 8∼10-5∼7

｢和名集竝異名製劑記｣, 

권상 제1엽 상엽 3∼5-7∼10

<사진 1> 梅壽版의 도각과 목리, 마모, 문자 크기 차이, 문자면의 수평 등 현상

4.  梅壽版 古活字의 組版技術

4. 1  字跡의 從行과 橫列

4. 1 . 1  從行

계선의 영향인 듯 가지런한 경우가 있다(｢十四經｣(12)490-イ73․｢素問｣(1)WA7-190․｢素問｣

(18)故觀503․｢靈樞｣).

대부분의 판본이 대체로 가지런하면서 미세한 치우침이 보이는 정도이다. 드물게는 제법 구불구불

한 행도 보인다(｢十四經｣(14)乾3751).

약간의 치우침이 곳곳에 나타나 구불구불한 곳이 자주 보인다(｢類案｣․｢明理｣․｢或問｣․｢和名｣).

4. 1 . 2  橫列

매우 가지런하여 판면이 정연하다. 활자 동체의 크기가 균일하고 방정한 육면체 활자임을 알 

수 있다(｢素問｣(1)WA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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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판본이 자간 거리를 유지하여 대체로 가지런하면서 약간의 굴곡이 보인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자 행이나 문자가 없는 행에서는 굴곡 현상이 다소 많이 보인다(｢傳略｣․｢雲林神｣․｢小兒直訣｣).

한자와 크기가 다른 片假名 활자를 혼용하고 있어서 맞추지 못하고 있다(｢和名｣).

4. 2  字跡의 安置 角度

삐뚤어진 정도가 판본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하지 않은 경우가 다소 보이거나

(｢保赤全書｣), 미세한 경우가 엽 당 3∼4자, 약간의 경우가 1∼2자(｢十四經｣(12)490-イ73), 미세한 

경우가 12∼13자, 약간의 경우가 4자(｢十四經｣(14)乾3751), 약간의 경우가 7∼8자 정도 꾸준히 보인

다. 음각 문자를 보면 대체로 고른 점에서 사면이 방정하고 높이도 고른 활자이다(｢素問｣(18)故觀

503). 그러나 두드러진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약간의 경우가 5∼6자, 두드러진 경우는 1자 정도(｢素問｣(1)WA7-190․｢靈樞｣), 미세한 경우가 

8∼9자, 약간의 경우가 7∼8자, 두드러진 경우는 1∼2자 정도 보인다.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모두 있다(｢小兒直訣｣). 이 점에서 인판 광곽을 견고하게 조이지 않은 듯하다.

엽에 따라 편차가 있는데, 바른 엽은 잘 정돈되어 있지만, 어느 엽은 두드러진 경우가 2∼3자 

정도 보인다(｢雲林神｣․｢醫方大成論｣․｢醫學源流｣․｢素問｣(1)WA7-25). 묵색 현상을 보면 상당

히 가지런하여 방정한 육면체 활자로 보이는데, 이는 음각 문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두드러진 경우가 4∼5자(｢類案｣․｢明理｣․｢運氣｣(2)三Aj9), 약간의 경우가 9∼10자, 두드러진 

경우는 4∼5자 정도(<사진 2> 참조)(｢運氣｣(14)杏4314), 약간의 경우는 적지 않게 보이고, 두드러

진 경우는 7∼8자(｢傳略｣), 약간의 경우가 12∼13자, 두드러진 경우가 7∼8자 정도로 다소 많이 

보인다(｢或問｣).

정도의 차이를 보이면서 두드러진 경우가 9∼11자(한자 5∼6자, 假名 4∼5자) 정도로 꾸준히 

보인다(｢和名｣).

4. 3  文字面과 印出面의 水平

4. 3 . 1  文字面의 水平

문자가 인출되지 않은 경우는 없다. 일부 필획이 인출되지 않은 경우는 대․소자 모두 거의 없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간혹 보이거나(｢素問｣(1)WA7-190), 일부 필획이 연하게 인출된 경우가 묵색이 

연한 제6엽에서 9∼10자 정도 보인다(｢或問｣). 연하게 인출된 경우만 엽 당 대자 1∼2자, 소자 2∼3자 

정도 보인다(｢素問｣(18)故觀503). 인출되지 않은 경우는 전체에서 1∼2자 정도로 거의 없고, 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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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된 경우는 엽 당 1∼2자 정도 보인다(｢十四經｣(12)490-イ73).

대부분의 판본에서 일부 필획이 인출되지 않은 경우가 진한 묵색으로 인하여 드물게 보인다(<사

진 1> 참조). 

일부 필획이 인출되지 않은 경우는 엽 당 1자 정도, 연하게 인출된 경우는 2∼3자 정도 보이지만 

정도는 경미하다. 이는 방정한 활자가 사용에 의한 마모로 인하여 높낮이 차이가 나타난 때문으로 

보인다(｢十四經｣(14)乾3751). 인출되지 않은 경우가 3∼4자 정도(｢明理｣), 인출되지 않은 경우는 

3∼4자, 희미하게 인출된 경우는 5∼6자 정도(｢運氣｣(14)杏4314), 인출되지 않은 경우는 1책 전체에

서 대자는 없고 소자 5∼6자 정도 드물게 보이고, 연하게 인출된 경우는 1자 정도(｢小兒直訣｣) 

등 다양하다.

4. 3 . 2  印出面의 水平

묵색을 전반적으로 관찰하면, 정도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만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묵색이 

진한 편이긴 하나, 농담은 아주 약간의 차이를 보일뿐, 대체로 균일하다(｢素問｣(1)WA7-190).

진한 묵색으로 인하여 판별하기가 쉽지 않으나, 다소 연한 엽에서는 농담 차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필획이 굵고 진한 경우와 다소 연한 경우가 공존하고는 있다(｢類案｣․｢保赤全書｣․｢運氣｣

(2)三Aj9․｢傳略｣․｢雲林神｣․｢醫方大成論｣․｢醫學源流｣․｢靈樞｣) 다소 사용한 활자를 혼용한 

결과 높이 차이로 인하여 농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간혹 두드러지게 연한 문자로 인하여 농담 

차이가 다소 큰 엽이 보인다. 농담이 비교적 균일한 엽과 차이나는 엽으로 편차를 보이기도 한다(｢雲

林神｣․｢醫學源流｣․｢素問｣(1)WA7-25). 특히 ｢保赤全書｣ 권상 제31엽에서 농담 차이가 제법 

보이고, 제47엽은 판심의 권차 “上”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묵색 농담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진한 경우가 7∼8자, 다소 연한 경우가 1∼2자(｢十四經｣

(12)490-イ73), 진하거나 연한 문자가 10자(｢小兒直訣｣), 또는 15∼20자 정도 보이면서 엽에 따라 

편차가 있어서 균정한 엽과 제법 차이나는 엽이 공존하고 있다(｢十四經｣(14)乾3751). 진한 문자가 

7∼8자, 필획이 굵으면서 진한 문자도 10여자씩 보인다. 연한 문자는 거의 없다(<사진 2> 참조). 

인출면의 높이를 대체로 맞춘 편이다(｢素問｣(18)故觀503).

묵색 농담이 제법 차이나서 진한 문자가 30자 정도(｢運氣｣(14)杏4314), 진하거나 연한 경우가 

30여자씩 보인다(｢或問｣). 제법 사용한 활자인 결과 농담 차이도 크다. 또한 활자본임을 한눈에 

알 수 있을 만큼 묵색의 농담차가 나타나고 있다. 번질 듯 진한 문자도 있으면서, 묵색이 연하여 

보이지 않을 듯하거나(｢明理｣), 거의 안보일 만큼 희미한 경우와 진한 경우가 공존하고 있다. 비교적 

고른 엽과 차이나는 엽이 있어서 편차가 크다(｢和名｣).

광곽과 계선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광곽 내선과 계선의 일부가 간혹 인출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잘 인출되었다. 계선과 활자의 높이가 균일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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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참조)(｢素問｣(1)WA7-190).

대부분 판본이 광곽 내선의 일부와 계선이 활자보다 낮은 결과 인출되지 않아서 단변처럼 보이는 

곳이 있다. ｢歷代名醫傳略｣은 出典 서명 활자와의 높이 차이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계선이 없는 것처럼 보일 만큼 대부분이 인출되지 않았다. 심지어 판심 계선, 어미, 흑구의 일부, 

광곽 내선도 인출되지 않은 곳이 많다. 계선의 인출을 주의하지 않은 듯하다. 광곽 외선이 흐리게 

인출되기도 하였다(<사진 2> 참조)(｢十四經｣(14)乾3751․｢素問｣(18)故觀503).

4. 4 印版 匡廓의 꼭지점

모든 판본이 조립식 광곽에 조임식33) 조판 방법을 사용하되, 광곽은 광곽용 나무의 가운데에 

홈을 파서 쌍변으로 만들고 모서리 양 끝을 45도로 깎아서 조립하였다.

인판 광곽의 꼭지점을 정확히 밀착하여 缺口는 0㎜이다. 다만 후반으로 갈수록 1∼2㎜ 벌어지기

도 한다. 광곽 모서리의 높이 차로 인한 농담이 나타나기도 한다. 자칫 꼭지점의 밀착 현상만 보면 

목판본으로 착각할 수 있다(<사진 2> 참조)(｢素問｣(1)WA7-190).

대부분 판본의 네 꼭지점이 벌어져 있는 缺口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벌어진 정도가 1∼2㎜(｢運氣｣

(2)三Aj9․｢十四經｣(12)490-イ73․｢醫方大成論｣․｢醫學源流｣), 2∼4㎜(<사진 2> 참조)(｢類案｣․

｢保赤全書｣․｢明理｣․｢運氣｣(14)杏4314․｢十四經｣(14)乾3751․｢傳略｣․｢雲林神｣․｢或問｣․

｢和名｣․｢素問｣(18)故觀503․｢靈樞｣), 다소 큰 4∼5㎜(｢小兒直訣｣․｢素問｣(1)WA7-25) 등이다.

꼭지점이 인출되지 않은 곳이 많다(｢或問｣). 광곽을 견고히 조이지 않은 듯하다.

잡묵의 흔적에 의하면, 광곽을 조이기 위하여 상변의 상방과 하변의 하방에 버팀목을 사용하였다. 

다시 이 버팀목을 지지하기 위하여 그 외곽에 나무못을 사용하였다. 버팀목의 폭은 상변의 경우 

크게 19∼30㎜(｢素問｣(1)WA7-190), 23∼37㎜(｢類案｣․｢明理｣․｢十四經｣(12)490-イ73․｢雲

林神｣․｢或問｣․｢素問｣(1)WA7-25․｢靈樞｣), 29∼44㎜(運氣｣(14)杏4314․｢傳略｣34)․｢素問｣

(18)故觀503)로, 하변의 경우 6㎜(｢雲林神｣), 17∼19㎜(運氣｣(14)杏4314․｢素問｣(1)WA7-25․

｢素問｣(18)故觀503)로 구분된다. 나무못의 위치는 대체로 상엽 5․11행, 판심, 하엽 4∼6․7∼9행

이고, 크기는 세로 5∼9⨉폭 9∼15㎜(｢類案｣․｢雲林神｣․｢素問｣(1)WA7-190․｢素問｣(18)故觀

503․｢靈樞｣), 세로 10∼15⨉폭 14∼20㎜(｢明理｣․｢十四經｣(12)490-イ73․｢素問｣(1)WA7-25) 

정도이다.

33) 조립식이란 인판을 구성하는 변란․계선․판심․활자들을 짜 맞추어 조판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상대적인 

방식은 인판 구성 요소가 하나로 되어있는 고착식 또는 일체식. 흔히 조립식과 조임식을 혼동하는데, 조립의 

방식에 조임식과 부착식이 있다. 따라서 조립식과 조임식은 수평 개념이 아니고 상하 개념이다.

34) 󰡔歷代名醫傳略󰡕의 경우 상변 버팀목의 폭은 32∼42㎜인데, 여기의 29㎜까지는 활자를 조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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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기타

4. 5 . 1  印版

｢保赤全書｣ 196엽 전체의 삼엽화문어미와 광곽에 나타난 인판의 형태적 특징을 비교하면 3장을 

번갈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인판의 조판 순서를 보면 卷上 부분에서는 규칙성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卷上之二부터는 대체로 인판의 차례를 번갈아 가며 순서대로 사용하였다. 이는 

인출 초기에는 아직 원칙이 없었으나, 작업이 진행되면서 점차 요령을 터득하여 효율적으로 번갈아

가며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각 엽에서 사용한 인판은 <표 10>과 같다.

이에 비하여 ｢(新刊)素問入式運氣論奧｣(14)杏4314는 상하내향1엽화문쌍어미와 상하내향3엽화

문쌍어미의 인판 2장을 번갈아 사용하였다.

인판 조판한 서엽

1

序 제1∼3엽, 目錄 제3엽, 卷上 제1․5․16∼18․21․26․31․34․37․39․42․45․48엽.

卷上之二 제51․54․57․60․63․66․71․74․77․80․83․86엽.

卷下 제1∼8․10․12․16․19․21․24․26․29․32․37․40․43․46․49․52엽.

卷下之二 제55․58․61․64․66․69․72․75․78․81․90․94․97․100․103엽.

2

序 제4엽, 卷上 제2∼4․6∼12․19․20․23․24․27∼30․33․36․40․43․46엽.

卷上之二 제49․52․55․58․61․64․67․70․73․76․79․82․85엽.

卷下 제11․13․15․18․22․28․31․34․35․38․41․44․47․50엽.

卷下之二 제53․56․59․62․65․68․71․74․77․80․83․84․88․91․92․96․99․102엽.

3

目錄 제1․2엽, 卷上 제13∼15․22․25․32․35․38․41․44․47엽.

卷上之二 제50․53․56․59․62․65․68․69․72․75․78․81․84엽.

卷下 제9․14․17․20․23․25․27․30․33․36․39․42․45․48․51엽.

卷下之二 제54․57․60․63․67․70․73․76․79․82․85∼87․89․93․95․98․101․104엽.

<표 10> ｢保赤全書｣의 인판 재사용 상황

4. 5 . 2  界線 격자

계선 격자의 폭은 크게 2종류로 나뉜다. 0.8∼1㎜(｢傳略｣․｢雲林神｣․｢或問｣․｢和名｣)와 2.2∼4㎜

(｢類案｣․｢明理｣․｢運氣｣(14)杏4314․｢醫方大成論｣․｢醫學源流｣)이다.

4. 5 . 3  本文 字跡의 顚倒와 脫落

실사한 판본에서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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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 4 校正의 失手

｢名醫類案｣의 판심제는 약서명을 쓰고 있는데, “類按”으로 되어 있다.

｢保赤全書｣ 권하 제31엽의 판심에 권차 “下”가 탈락되었다. ｢傷寒明理論｣ 권2 제1․2엽의 판심

에 장차를 식자하지 않았고, ｢傷寒明理方論｣ 제3엽의 장차가 “二”로 되어 있다.

｢(新刊)素問入式運氣論奧｣(2)三Aj9는 권말제에는 “新刊”을 식자하지 않았다. 권하 제39엽의 판심 

권차가 “中”, 제42엽의 장차가 “四十三”으로 되어 있다.

｢(新刊)素問入式運氣論奧｣(14)杏4314는 권1의 권두제를 제외한 기타의 모든 권두제와 권말제에 

“新刊”이 없다. 또 권상의 권말제에 “奧”가 탈락되었다.35)

｢醫學源流｣의 본문 제1엽의 판심제에 “源”을 “原”으로 하고 있다.

｢黃帝內經素問註證發微｣(1)WA7-190의 권8 제158엽의 판심 장차에 “五十八”을 누락하였다. 

이 외에도 문헌에는 오식이 많다는 언급이 있다.36)

｢黃帝內經素問註證發微｣(18)故觀503의 권3 제80엽과 제81엽이 바뀌어 제80엽 하엽에 권말제가 있다.

｢黃帝內經靈樞註證發微｣의 권7 제31엽은 판심 장차가 “三十八”로 되어 있다. 이는 광곽과 판심

을 분석한 결과 제28엽을 제31엽으로 개판할 때, “二”는 “三”으로 개식하였지만 “八”은 개식하지 

않은 실수였다.

4. 6  綜合 評價

조판기술 수준이 상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3종(｢十四經｣(12)490-イ73․｢素問｣(1)WA7-190․｢靈

樞｣)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중급에 해당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중상급이다.

｢(新刊)素問入式運氣論奧｣

(14)杏4314, 

권상 제1엽 상엽 9∼10-5∼8

｢黃帝內經素問註證發微｣

(18)故觀503, 

편목 제3엽 하엽 3∼5-12∼15

｢黃帝內經素問註證發微｣

(1)WA7-190, 

권1 제1엽 상엽 1∼2-1∼4

｢黃帝內經素問註證發微｣

(18)故觀503, 

권1 제1엽 상엽 1∼2-1∼4

<사진 2> 梅壽版의 자적의 안치 각도, 인출면의 수평(묵색 농담), 인판 광곽의 꼭지점 등 현상

35) 활자는 아니지만, 연녹색의 표지에 묵서된 약서명이 “運氣侖 全”으로 잘못 쓰여 있다.

36) (日本)國立國會圖書館圖書部編, 󰡔國立國會圖書館所藏古活字版圖錄󰡕 (東京: 汲古書院, 199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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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梅壽版 古活字의 印出技術

5 . 1  墨色의 濃淡差

5 . 1 . 1  全體의 墨色

전반적으로 묵색이 진하여 연한 엽의 다과에 따라 판가름되었다. 간혹 연한 엽이 보이기는 하나, 

묵색은 대체로 고른 편이어서 별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保赤全書｣․｢和名｣). 

다소 덜 진한 엽이 드물게 보이기도 한다(｢運氣｣(2)三Aj9․｢運氣｣(14)杏4314․｢十四經｣

( 1 2 ) 4 9 0 - イ 7 3 ․｢十四經｣( 1 4 )乾3 7 5 1 ․｢雲林神｣․｢醫方大成論｣․｢醫學源流｣․｢素問｣

(1)WA7-25․｢素問｣(18)故觀503․｢靈樞｣).

더 진한 엽과 약간 진한 엽이 혼재하고 있다(｢類案｣․｢明理｣․｢傳略｣․｢或問｣․｢素問｣(1)WA7-190). 

대체로 부드러운 묵색인데, 중반 이후 다소 진한 엽이 혼재하고 있다(｢小兒直訣｣).

5 . 1 . 2  葉 간의 濃淡差

농담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균일하다(｢運氣｣(2)三Aj9｢和名｣).

엽에 따라 약간 연하거나(｢保赤全書｣․｢運氣｣(14)杏4314․｢十四經｣(12)490-イ73․｢十四經｣

(14)乾3751․｢素問｣(18)故觀503․｢靈樞｣) 진한 엽이 혼재하고 있다(｢類案｣․｢傳略｣․｢雲林神｣․

｢醫方大成論｣․｢醫學源流｣․｢或問｣․｢小兒直訣｣). 엽 간의 농담차가 그리 크지 않기도 하고(｢素

問｣(1)WA7-25), 후반부로 갈수록 점차 커지기도 하고(｢素問｣(18)故觀503), 제법 큰 농담차를 보이

기도 한다(｢素問｣(1)WA7-190). 

전반적으로 다소 진한 엽이 있으면서 착묵이 안되어 연한 엽이 드물게 나타나고 있어서 제법 

농담차가 보인다. 한 엽 내에서도 부분에 따라 농담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경우도 있다(｢明理｣). 

5 . 2  墨汁의 번짐과 字跡의 깨짐

5 . 2 . 1  墨汁의 번짐

번짐 현상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다(｢保赤全書｣․｢十四經｣(12)490-イ73․｢素問｣(18)故觀503). 

예외적으로 ｢黃帝內經素問註證發微｣(18)故觀503의 권1 제100엽 상엽 3-8의 “者”는 번졌다.

간혹 부분 번짐이 보이나, 묵색이 진하거나 필획 간의 묵즙이 번진 문자의 정도와 수량은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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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마멸로 인한 굵은 필획임을 감안하면 그다지 심한 편은 아니다(｢類案｣․｢運氣｣(2)三Aj9․

｢醫方大成論｣․｢素問｣(1)W A 7-190). 드물게 번진 문자가 묵등이 된 경우가 보인다(｢素問｣

(1)WA7-190).

전체가 번진 엽은 1∼4엽, 부분 번짐은 5∼10엽 정도 보인다. 번진 정도는 경중이 섞여있다. 필획 

간 번진 문자는 드물기도 많기도 한다(｢運氣｣(14)杏4314․｢十四經｣(14)乾3751․｢或問｣․｢小兒

直訣｣).

묵즙이 과하여 거의 전체가 번진 엽도 있고, 경중이 혼재한 부분 번짐이나 번진 문자도 적지 

않다. 번진 문자가 진한 묵색으로 인하여 더 심해 보인다. 묵즙의 수분이 과하여 연하면서도 번져서 

묵등이 된 문자도 있다. 묵색이 균일하지 못하다(｢明理｣․｢傳略｣․｢雲林神｣․｢醫學源流｣․｢和名｣․

｢靈樞｣).

엽 전체가 번진 경우도 있고, 부분 번짐은 꾸준히 이어진다. 묵색이 연한 엽도 묵즙에 함유된 

수분이 많아서인지 뿌옇게 번진 엽이 적지 않다. 묵등이 된 경우도 보인다. 조각술과 조판술을 상쇄하

고 있다. 열등을 면한 수준이다(｢素問｣(1)WA7-25).

5 . 2 . 2  墨汁의 쏠림

쏠림 현상이 거의 없거나(｢保赤全書｣), 드물게 보인다(｢十四經｣(14)乾3751․｢傳略｣․｢小兒直訣｣). 

진한 묵색에 밀대로 힘껏 인출한 결과, 필획 측면의 묵즙이 반영되면서, 진하고 굵은 필획이 적지 

않다. 다소 보이는 쏠림이 후반부로 갈수록 점차 커진다. 이로 인하여 착묵의 균정도가 다소 떨어지는 

엽이 있다(｢類案｣․｢明理｣․｢運氣｣(2)三Aj9․｢運氣｣(14)杏4314․｢雲林神｣․｢醫方大成論｣․｢醫學

源流｣․｢素問｣(1)WA7-190․｢素問｣(1)WA7-25․｢素問｣(18)故觀503). 엽당 평균 7∼8자 정도. 

필획 간이 메워진 경우도 드물게 보인다. 측면 반영이 심하여 부분 번짐처럼 보이는 곳도 있다. 

예를 들면 ｢十四經發揮｣(12)490-イ73의 권중 제44엽 상․하엽이다(<사진 3> 참조).

착묵 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묵즙이 몰리는 현상이 있다. 한 엽에서 묵색이 진한 부분과 연한 

부분이 공존하기도 하고, 한 문자에서도 필획에 따라서 묵색이 다른 경우도 있다(｢和名｣․｢靈樞｣). 

예를 들면 ｢黃帝內經靈樞註證發微｣의 권8 제21엽이다.

묵즙이 진하면서 힘껏 인출하여 측면이 반영되어 진하고 굵은 문자가 거의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다. 수량도 60∼70% 정도로 매우 많다(｢或問｣).

5 . 2 . 3  字跡의 깨짐

착묵에 큰 어려움이 없는 목활자에 묵색을 진하게 쓴 결과 자적이 깨진 경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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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3  雜痕과 雜墨

잡묵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保赤全書｣․｢小兒直訣｣).

소량 정도가 간혹 보이거나(<사진 3> 참조)(｢類案｣․｢明理｣․｢運氣｣(2)三Aj9․｢十四經｣

(12)490-イ73․｢十四經｣(14)乾3751․｢傳略｣․｢雲林神｣․｢醫方大成論｣․｢醫學源流｣․｢和名｣․

｢素問｣(1)WA7-190․｢素問｣(1)WA7-25․｢靈樞｣), 목판을 이용한 도판의 여백 부분에서도 간혹 

보인다(｢十四經｣(12)490-イ73).

대․소가 꾸준히 보인다(｢運氣｣(14)杏4314․｢或問｣․｢素問｣(18)故觀503).

5 . 4 二重 印出

이중 인출 현상은 대부분 없다.

드물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明理｣․｢醫方大成論｣․｢素問｣(1)WA7-25). ｢十四經｣(12)490-イ73

은 권중 제20엽 하엽 제8∼10행 사이의 계선이 이중으로 인출되었다.

 

5 . 5  印出의 方向과 强度

5 . 5 . 1  印出의 方向

인출의 방향과 강도는 인출면보다 배면을 살피면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배면에 침투된 

먹물이 밀린 자국으로 밀대의 방향을 알 수 있다.

5 . 5 . 2  印出의 强度

밀대로 힘껏 인출하여 요철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類案｣․｢明理｣․｢運氣｣(2)三Aj9․｢醫方大

成論｣․｢醫學源流｣․｢素問｣(1)WA7-190). 

5 . 6  着墨의 均整度

전체적으로 착묵 상태가 상당히 안정된 상태이다. 예외적으로 균일하지 못한 곳이 있다. 후반으

로 갈수록 인출 상태가 나빠져서 앞뒤 부분의 선명도가 차이를 보인다(｢保赤全書｣․｢素問｣

(1)WA7-190). 이는 대형 저술에 간행 량이 많아도 나타날 수 있지만, 활자용 목재의 재질이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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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하지 못하여 인쇄를 거듭하면서 마모된 결과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다. 묵색이 진하면서도 반대

로 도포를 소홀히 하여 한 번 도포 후 두 번 인출한 듯 매우 연한 경우가 간혹 보인다(｢類案｣).

약간의 농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균일하다. 번짐이나 측면 반영으로 필획이 굵어서 

착묵 상태가 다소 균정하지 못한 편이나, 판면이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十四經｣(12)490-イ73․

｢十四經｣(14)乾3751․｢傳略｣․｢醫方大成論｣․｢小兒直訣｣). 일부 외변 광곽이 착묵 되지 않아서 

아주 연하게 인출된 곳이 간혹 보인다(｢十四經｣(12)490-イ73).

착묵 상태가 다소 과하여 번짐과 측면 반영이 경중을 달리하면서 시종 뒤섞여 그다지 안정되어 

있지 않다. 다소의 치우침이 간혹 보인다. 농담 차이도 심하여 균정하지 못하고 제법 편차가 보인다. 

진한 곳과 연한 곳이 공존하는 엽도 있다. 부주의로 묵즙이 도포되지 않은 경우도 드물게 보인다. 

수시로 보각한 듯하다(｢運氣｣(2)三Aj9․｢運氣｣(14)杏4314․｢雲林神｣․｢醫學源流｣․｢或問｣․

｢和名｣․｢素問｣(1)WA7-25․｢素問｣(18)故觀503․｢靈樞｣).

묵즙이 과하여 번짐도 많고, 반면에 착묵이 안되어 여린 곳도 간혹 드물게 보인다. 조각술과 조판

술을 상쇄하고 있다(｢明理｣).

5 . 7  기타

｢黃帝內經素問註證發微｣(1)WA7-25의 천두는 평균 40㎜인데, 책지의 여백이 충분하지 않아서 

끝이 재단되지 못한 엽이 있다. 예를 들면 권1 제2엽, 권8 제228엽 등이다. 지각의 여백은 20㎜인데, 

여백이 빠듯하여 끝이 재단되지 못한 엽이 권1 제8엽, 권2 제34․35엽 등이다.

5 . 8  綜合 評價

인출기술 수준이 상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1종(｢十四經｣(12)490-イ73)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중

급에 해당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중중급이다.

｢十四經發揮｣(12)490-イ73, 
권상 제1엽 상엽 1∼3-3∼6

｢傷寒明理論｣, 
권1 제1엽 상엽 4∼5-7∼10

<사진 3> 梅壽版의 墨汁의 번짐과 쏠림, 잡묵 등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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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梅壽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梅壽版의 활자 인쇄 기술 수준은 전반적으로 조각술은 중간을 유지하고 있다. 활자를 제법 사용하여 

마모된 것이 흠이다. 조판술은 우수하지만, 인출술은 상대적으로 다소 떨어진다.

상급에 해당하는 것은 3종(｢十四經｣(12)490-イ73․｢素問｣(1)WA7-190․｢靈樞｣), 기타는 중급에 

해당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중중급이다.

7 .  結 論

이상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梅壽版이란 의사인 梅壽가 京洛 소재 梅壽軒에서 慶長 13년(1608)부터 寬永 5년(1628)까지

의 21년간 木活字를 이용하여 간행한 33종의 판본을 지칭한다. 2개 조 이상의 활자를 사용하였다. 

판식 상의 특징은 대체로 四周쌍변, 무계 또는 유계, 10∼12행 18∼22자, 小註雙行, 大黑口, 상하내

향3葉花紋雙魚尾, 一切式 版心, 연각 활자와 假名 활자 사용, 목판 병용 등을 들 수 있다.

(2) 活字의 재질은 자양이 일치하지 않고 도각의 흔적과 목리가 역력하여 목활자임을 알 수 있다. 

製作技術은 필서체의 필의를 표현하고 있으나, 문자의 미감은 충분히 세련되지 못한 수준이다. 많이 

사용하여 보각한 활자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다. 기술 수준은 중상급.

(3) 組版技術은 字跡의 行列이 대체로 가지런한 편인데, 약간씩 정연하지 못하다. 삐뚤어진 문자

는 다소 나타나고 있고, 墨色 濃淡은 다소 차이가 보인다. 광곽 꼭지점이 크고 작은 형태로 다양하게 

벌어져 있다. 교정이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보인다. 기술 수준은 중상급.

(4) 印出技術은 전체적으로 묵색을 진하게 사용하면서도 농담 차이가 적지 않게 보이고, 墨汁의 

번짐과 잡묵 그리고 이중 인출 등이 보일 만큼 균정하지 못한 수준이다. 기술 수준은 중중급.

(5) 전반적인 印刷技術 수준을 종합하면 중중급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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